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 1. 31) 중 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사항 안내

대한의사협회
2023. 2. 1.

보건복지부가 2023. 1. 31.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와 
관련하여 상대가치 3차 개편에 대한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설명자료에는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 보상 강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종별가산율 개편(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설명자료, p19, 2023. 1. 31

이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들의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면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현행 15~30%에서 0~15%로 인하하고,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현행 15~30%에서 0%로 인하(폐지)하겠다는 의미입니
다.

따라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수가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검체검사, 영상검사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수가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즉, 모든 유형의 행위에서 의원급에는 영향이 없으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유형의 수가가 0.63~1.74% 인상되고, 검체검사, 영상검사 유형의 수가는 4.17~11.54%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병원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
획단에서 의료계, 정부, 학계 소속 위원들과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종별가산율 개편(안)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번 필수의료 살
리기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치 연구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정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
사협회에서는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